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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인회(이사장 박명래)가 지난 22일 타코마 르메이 자동차박물관에서 ‘제1회 Awards for Excellence’ 시상식을 열고, 현장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이
민·복지 현장을 지탱해 온 직원들의 헌신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기렸다. 이번 행사는 ‘Honoring Our Legacy, Celebrating Our People, Inspiring Our 
Future’라는 메시지 아래 진행됐다. 홍성우씨(가운데)가 ‘Bridge Builder(협업·파트너십)’상을 받고 있다. <미디어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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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Haninsosik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 코리아타운데일리, 우먼즈 전자신문을
한 눈에 로컬뉴스, 미주뉴스, 한국뉴스, 전문가칼럼, 벼룩시장까지

haninsosik.com을 방문하시면
전자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컬뉴스, 미주뉴스, 한국뉴스, 전문가칼럼,
벼룩시장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대한부인회, 지난 22일 '제1회 Awards for Excellence' 시상식 개최대한부인회, 지난 22일 '제1회 Awards for Excellence' 시상식 개최
110만 시간 홈케어 수잔 피츠, 최고상 수상…홍성우, 브릿지 빌더상 수상110만 시간 홈케어 수잔 피츠, 최고상 수상…홍성우, 브릿지 빌더상 수상

"동료가 동료의 탁월함을 발견하는 자리""동료가 동료의 탁월함을 발견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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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회총연 서북미연합회(회장 조

기승, 이사장 지범수)가 제15대 연합회

장 선출 선거와 2026년 정기총회 개최 

일정을 공식 공고했다.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선

거관리 규칙에 따라 제15대 회장 선출

을 위한 후보 등록과 선거 절차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회장 후

보 등록은 2026년 2월 2일(월) 오전 9시

부터 시작해 2월 18일(수) 오후 5시까

지 접수되며, 선거는 3월 21일(토) 오

전 11시에 실시된다. 선거 장소는 워싱

턴주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해송(32703 

Pacific Highway S, Federal Way, 

WA 98003)이다.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서와 추천서, 

이력서 및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공

탁금 5,000달러(은행 캐셔스 체크)를 납

부해야 한다. 또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최근 2년간 연합

회 행사에 3회 이상 참석했으며 위임장

을 제출한 기록이 있고, 회비를 5년 연

속 3회 이상 납부한 자여야 한다. 제출

된 서류와 공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한편 연합회는 정관 제8조(총회)에 따라 

2026년 정기총회를 같은 날인 3월 21일

(토) 정오 12시, 같은 장소인 해송에서 

개최한다. 정회원들은 정기총회에 참석

해 연합회 주요 현안과 안건을 논의·

의결할 예정이다.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3

월 18일까지 이메일(fkaa2024@gmail.

com) 또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해

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 의사가 명확

히 표시돼야 한다.

미주한인회총연 서북미연합회 선거관리

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

고 투명한 선거와 총회를 준비하고 있

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주한인회총연 서북미연합회, 회장 선거 체제로
오는 3월 21일 해송에서 제15대 회장 선거 및 2026년 정기총회 개최
회장 후보 등록 마감 오는 2월 18일(수) 오후 5시…공탁금 5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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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는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별세

와 관련해 장례 일정과 함께 시애틀 지

역 추모 분향소 운영 계획을 공식 안내

했다. 협의회는 지역 동포사회가 함께 

고인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나눌 수 있

도록 분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 황

규호 회장은 “고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며 “민주평통 수석부의

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내외 자문위원

들과 함께 평화공존과 국민통합의 가치

를 실천해 왔다”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고인의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지

며,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월 31

일(토)로 예정돼 있다.

시애틀 지역 추모 분향소는 1월 28일(

수)부터 1월 30일(금)까지 사흘간 운영된

다. 시간은 매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이

며, 장소는 페더럴웨이 한인회(33301 1st 

Way S., Suite C-115, Federal Way)

이다. 이번 분향소는 시애틀 지역 민주

평통 자문위원들과 동포들이 직접 찾

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온라인 추모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공식 홈페이지(www.

puac.go.kr)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시애틀협의회는 “지역 동포사회가 함께 

애도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

길 바란다”며 “관련 소식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평통,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추모 분향소 마련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에서 1월 28일(수)~30일(금) 사흘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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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더욱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영이 보험이 여러분의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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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인회(KWA, Korean Women’s 

Association·이사장 박명래)가 지난 22

일 타코마 르메이 자동차박물관에서 ‘제

1회 Awards for Excellence’ 시상식을 

열고, 현장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이민·

복지 현장을 지탱해 온 직원들의 헌신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기렸다. 이번 행사는 

‘Honoring Our Legacy, Celebrating 

Our People, Inspiring Our Future’라

는 메시지 아래 진행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피터 안사라 사무총

장은 “올해는 누구나 동료를 추천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고, 11개 부문에 총 58

건의 후보 추천이 접수됐다”며 “이는 

탁월함이 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KWA 전반에 넓게 퍼져 있음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이 서로의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누가 ‘좋은 일’을 하고 누가 ‘

훌륭한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사라 총장은 또한 심사 과정이 “접전

이었던 부문도 있을 만큼 치열했고, 충

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다”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료를 위해 시간

을 낸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시상은 KWA의 핵심 가치와 조직 문

화에 맞춘 부문별 상으로 이어졌다. 

‘Integrity in Action(정직·책임)’상은 

실비아 리씨에게 수여됐으며, ‘Servant 

Heart(연민·봉사)’상은 로즈 김씨에

게, ‘Excellence in All We Do(성과·

지속 개선)’상은 디나 마티노바씨에게, 

‘Bridge Builder(협업·파트너십)’상은 

홍성우씨에게, ‘Harmony(조화)’상은 김

미숙씨에게, ‘Innovator(창의·혁신)’상

은 라슬로 듀바스씨에게, ‘Leadership 

Excellence(사람 중심 리더십)’상은 리

사 모루씨에게 수여됐다. 리사 모루씨

는 가족 추모 행사 참석으로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했다. 

‘Spirit of Service(지역사회 기여)’상은 

“의자와 테이블을 나르고, 때로는 필요

한 물품까지 챙겨주는 ‘우리 모두가 아

는’ 사람”이라는 사회자의 재치 있는 설

명과 함께 리비 팔리마우아씨가 호명됐

으며, ‘Rising Star(차세대 리더)’상은 

올레나 볼로셰니욱크씨에게 수여됐다.

또한 사무총장 재량으로 수여되

는 ‘Executive Director Award for 

Organizational Excellence(조직 탁월

성 공로상)’에서는 용석 다나, 킴 클레

벤저, 넬비나 헥, 디나 프리고디크, 지나 

포크비치 등이 조직 운영과 시스템 강

화, 동료 지원에서의 기여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KWA 최

고 영예로 소개된 ‘The Hongja White 

Legacy of Courage Award’였다. 사회

자는 이 상이 KWA의 창립자 홍자 화이

트의 이름을 딴 최고상으로, “끈기·용

기·리더십으로 조직과 지역사회에 변

혁적 변화를 만든 인물”에게 수여된다

고 설명했다. 시상 소개에서 안사라 총

장은 “KWA가 2011년부터 홈케어 데이

터를 본격적으로 집계한 이후, 수잔 피

츠씨는 거의 혼자 힘으로 110만 시간에 

달하는 홈케어 서비스를 뒷받침했다”며 

“그 기간에만 연관 매출이 3,300만 달러

를 넘는다. 이는 재정 안정뿐 아니라 시

니어 돌봄 등 핵심 서비스의 유지·확

장을 가능케 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

어 “수잔 피츠는 KWA의 ‘여왕’ 같은 존

재”라며 공로를 치하했고, 수잔 피츠씨

가 ‘홍자 화이트 레거시 오브 커리지’상

의 최종 수상자로 호명됐다.

장기 근속자를 기리는 별도 표창도 진

행됐다. 

‘Distinguished Excellence(20년 이

상)’ 부문에는 이화자(29년), 이미영(29

년), 용석 다나(25년), 수잔 피츠(32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Sustained 

Excellence(5~9년)’, ‘Leadership in 

Excellence(10~14년)’, ‘Legacy of 

Excellence(15~19년)’ 등 근속 구간별로 

다수 직원들이 등재돼, 현장 서비스의 연

속성과 조직의 축적된 역량을 보여줬다.

안사라 총장은 폐회사에서 “오늘은 단

지 시상식이 아니라, KWA가 어떤 가

치로 일하는 조직인지를 다시 확인하

는 출발점”이라며 “매일 워싱턴주 곳곳

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영향력과 돌봄을 

다음 세대까지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행사는 단체 사진 촬영과 박물관 

투어 안내로 마무리됐다.

<미디어한국>

"동료가 동료의 탁월함을 발견하는 자리"
대한부인회, 지난 22일 '제1회 Awards for Excellence' 시상식 개최
110만 시간 홈케어 수잔 피츠, 최고상 수상…홍성우, 브릿지 빌더상 수상

홍성우씨(가운데)가 ‘Bridge Builder(협업·파트너십)’상을 받고 있다. 박명래 이사장이 임원을 소개하고 있다.

행사장 모습.

전직 회장들이 소개되고 있다.

수잔 피츠씨가 ‘홍자 화이트 레거시 오브 커리지’상을 수상하고 있다. 피터 안사라 사무총장(왼쪽)이 ‘홍자 화이트 레거시 오브 커리지’상을 수상한 수잔 피츠씨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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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체육회가 차기 회장으로 권희

룡씨를 추대했다.

워싱턴주 체육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

난 24일 린우드에 위치한 권정 선거관

리위원장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회장 후보 부재로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인 체육회 운영 정상화 방안

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문규 회장과 권정 선

거관리위원장, 지가슬 선거관리위원, 이

원규 선거관리위원, 한승환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정 선관위원장은 “워싱턴주 체육회는 

두 차례 선거 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여러 체

육계 인사들에게 회장직을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했다”며 “회장 부재로 비상 상

황이 장기화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 

타코마 한인회장을 역임한 태권도인 권

희룡씨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고자 한

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권희룡씨를 만장일치

로 추대했다.

회의에서는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체육

회가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가맹단

체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1세·2세·3

세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종목 중심으

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

가 형성됐다.

또한 ▲회장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추

대가 가능한가 ▲추대 시 공탁금을 받아

야 하는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공탁금은 선거를 치를 때 

필요한 비용(홍보물·인쇄 등)과 선거 

질서 방해를 막기 위한 장치”라며 “다른 

단체들도 추대의 경우 공탁금을 받지 않

는다”고 설명했다. 정관에 ‘추대 시에도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면, 공탁금을 받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공탁금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

로 “정관이 요구하는 선거 공고 및 절

차가 제대로 지켜졌는가”가 거론됐다. 

한 참석자는 “정관에는 후보 등록 마감

일 기준 20일 이전 언론 공고 등 절차

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

다는 점(실제로는 10일 전에 공고)이 문

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은 “조직이 공백 상

태로 가면 ‘사고 단체’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새 회장이 중심을 잡고 

체육회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뜻

을 모았다. 재미국 대한체육회가 매년 3

월 열리는 정기총회 시점에 회장이 공석

인 지역 체육회를 ‘사고 단체’로 규정하

고 있어, 조속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권희룡씨는 이날 회의에서 체육회 운영 

참여 배경과 향후 구상을 밝혔다. 

권씨는 “처음에는 맡은 일이 많아 계속 

고사했지만, 체육회 현황이 어렵다는 이

야기를 듣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노

력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뿐 아니라 사격 등도 체계

적으로 사람을 모집해 가르치고 활성화

할 수 있다”며 종목 기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농구·골프 등 젊은 세대가 

즐기는 종목을 강화하고, 1세와 2·3세

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를 발굴

해야 체육회가 살아난다는 취지의 발언

도 이어졌다. 그는 “어느 단체든 프로젝

트 2~3개만 제대로 활성화돼도 분위기

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씨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발

전기금 2000달러를 현장에서 즉석 기부

하며, 향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

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 참석자들은 권

씨의 기부가 침체된 체육회 분위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

을 나타냈다.

권씨는 지역사회와 체육계에서 오랜 기

간 활동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타코마 한인회장을 지냈으며, 태권도 

청도관 9단의 태권도인이다. 또한 ‘워

싱턴주 태권도인의 날’이 1985년 8월 5

일 세계 최초로 제정되는 과정에 관여

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바탕으로 

미국태권도 고단자연합회는 권희룡씨

를 2025년 ‘명예의 전당’ 수여자로 선정

했다. 이밖에도 세계공인탐정연맹 총

재, 레이븐법집행기관 총장, 세계보안

직업전문학교 학장, 세계한인범죄예방

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아 폭

넓게 활동해왔다.

한편 참석자들은 회장 교체에 따른 실무 

인수인계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기존 은행 계좌와 이메일 계정 등 운영 

인프라는 “비밀번호와 연락처만 변경해 

연속성을 유지할지, 새로 세팅할지”를 두

고 선택지를 열어두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취임식 이전에 가맹단체장들과 상

견례 자리를 마련해 연간 일정이 겹치

지 않도록 조율하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취임식 가능 날

짜로 2월 28일과 3월 7일 등이 거론됐으

며, 3월 21일에는 재미국 대한체육회 관

련 일정(인준장 수령 및 회장 선거 투표 

등)도 예정돼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참

석자들은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선임해 

한 달가량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가맹단체 회비

와 미주체육회 연회비 등 체육회의 기

본 재정 구조 역시 함께 정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스포츠서울 시애틀>

워싱턴주 체육회, 차기 회장에 권희룡씨 추대
지난 24일 린우드에서 비상대책회의 열고 권희룡씨를 만장일치로 추대
"체육회 회장 공백 상태보다는 비상 상황 타개 쪽으로 방향 선회해야"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희룡씨가 권정 선관위원장에게 생활체육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비상대책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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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호프가 설날을 맞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외 무료 송금 행사를 실시

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은행 측에 따르면 행사 기간 동안 뱅크

오브호프 고객은 한국, 홍콩, 중국, 베트

남, 대만으로 미국 달러(USD) 기준 개

인 간 송금을 할 경우 송금 수수료 없

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송금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

하려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뱅크오브호프는 미국 달러가 

아닌 해외 현지 통화로 송금할 수 있는 

무료 송금 옵션도 제공한다. 

현지 통화 송금 대상 국가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캐

나다, 호주, 영국 등이며, 이 역시 행사 

기간은 2월 10일부터 13일까지다. 다만 

현지 통화 송금의 경우 송금액이 미화 

2,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뱅크오브호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

아 해외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마

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료 송금 행사를 

마련했다”며 “고객들이 필요에 따라 미

국 달러 송금과 현지 통화 송금 옵션을 

선택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

다”고 밝혔다.

뱅크오브호프, 설날 맞아 해외 무료 송금 행사 실시
2월 10~13일…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로 개인 간 송금 수수료 면제

시애틀의 ORCA 대중교통 시스템이 신

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탭 투 페이(Tap to Pay)' 기

능을 도입한다. ORCA 카드가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운 탭 투 페이 기능을 통해 시애틀 지

역 승객들은 비자, 마스터카드, 디스커

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물론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같은 모

바일 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

◈ 2월 2일 G라인 시범 운영, 2월 말 전

역 확대 시범 운영은 2월 2일 급행버스 

노선인 G라인에서 시작해 2월 말 시스

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올여름 시애틀에서 열리는 월드컵

과 워싱턴 호수를 가로질러 지역 기술 

허브를 연결하는 새 경전철 노선 개통에 

앞서 이뤄진다. 탭 투 페이 출시는 이번 

주 ORCA 합동 이사회 회의에서 공식

적으로 브리핑됐다. 이 기술 업그레이드

는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 관

광객, ORCA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대중교통을 더 쉽게 만

들고 지역의 여러 교통 기관에 걸쳐 요

금 결제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RCA 운영팀은 독일 기술 회사 Init과 

협력해 비자의 대중교통 거래(MTT) 결

제 모델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ORCA 요금 판독기가 비접

촉 신용카드 결제를 실시간으로 안전하

게 처리할 수 있는 판매 시점 장치로 기

능할 수 있다. 

◈ 시범 운영 기간 요금 3달러, 환승 불

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개인 신용카드

나 직불카드를 탭하는 승객은 일괄 3달

러의 성인 요금이 부과되며 G라인 외

의 다른 교통 서비스로 환승할 수 없다. 

전체 ORCA 시스템에 기능이 출시되면 

환승은 현재 ORCA 카드 사용자와 동

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대부분의 참여 

기관에서 표준 2시간 환승 시간이 포함

된다고 ORCA 관계자들은 밝혔다. 시

스템은 카드당 1명의 승객과 성인 요금

만 지원한다. 즉 ORCA LIFT, 노인, 장

애인, 청소년 카드 같은 할인 요금 프로

그램은 탭 투 페이를 통해 이용할 수 없

다. 요금 검사원은 승객에게 요금 지불

에 사용한 카드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비

접촉 결제를 확인할 수 있다. 

◈ ORCA 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ORCA 관계자들은 새로운 결제 옵션

이 추가적인 것이지 대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용주가 보조하는 ORCA 

카드를 받거나 할인 요금에 의존하는 

승객들은 기존 ORCA 카드를 계속 사

용할 것을 권장한다. 

현금과 종이 티켓도 여전히 허용된다. 

탭 투 페이는 모든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기능은 처음에는 워싱턴주 

페리, 시애틀 모노레일, 커뮤니티 트랜

짓 DART, ZIP, 피어스 트랜짓 러너

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번 주 레딧

의 일부 사용자들은 판독기에서 탭할 

때 신용카드 청구를 피하기 위해 지갑

에서 실물 ORCA 카드를 제거해야 한

다고 불평했다. 

애플 월렛 내에서 ORCA 카드를 사용

하는 것은 별도 기능이며 이번 출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ORCA 관계자들은 모

바일 결제 옵션에 계속 전념하고 있지만 

추가 세부 사항이나 일정 공유는 거부했

다. ORCA는 2024년 안드로이드 사용

자를 위한 구글 월렛 기능을 출시했다. 

참고로 애플 월렛에는 대중교통 승객이 

기기를 깨우거나 잠금 해제하지 않고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모

드라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앱을 통해 티켓을 구매하려는 사

람들을 위해 트랜짓 GO는 iOS 및 안드

로이드 사용자가 킹 카운티 메트로 버스, 

사운드 트랜짓 기차 및 기타 지역 교통 

서비스에서 앱 내 발권을 사용해 요금

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시애틀 ORCA 교통카드, '탭 투 페이' 기능 추가… 신용카드·스마트폰 결제 가능
▶ 2월 2일 G라인 시범 운영, 2월 말 전역 확대… 월드컵 앞두고 도입

▶ 비자·마스터카드·애플페이·구글페이 등 비접촉 결제 지원

▶ ORCA 카드 할인 프로그램은 유지, 현금·종이 티켓도 계속 사용 가능

[사진=신문사DB] 애틀의 ORCA 대중교통 시스템이 신 '탭 투 페이(Tap to Pay)' 기능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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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생활상담소(KCSC)가 중학생을 위

한 신규 방과후 프로그램 ‘WeKAN(위

캔)’을 출범시킨다. WeKAN은 아시안 

아메리칸 중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또래와의 유

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공식 청

소년 프로그램이다.

WeKAN은 6~8학년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학년 내내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오

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첫 

모임은 오는 2026년 2월 4일로, 장소는 

KCSC 투퀼라 오피스(14001 57th Ave 

S, Seattle, WA 98168)이다.

프로그램은 숙제 도움과 간식 제공을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와 문

화 활동, 월 1회 특별 음식 워크숍 등으

로 구성돼 있다. 참가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공동체 속

에서 소속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

록 설계됐다.

또한 WeKAN은 고등학생 대상 리더

십 프로그램인 ‘YouthKAN’으로 이

어지는 준비 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학생 시기부터 건강한 성장과 사회 

참여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가

정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스

캔해 관심 설문(Interest Form)을 작

성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

트(youthkan.net/wekan)와 인스타

그램(@wekanseattl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청소년들이 문화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WeKAN의 핵심 목

표”라며 “앞으로도 아시안 아메리칸 청

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생활상담소, 중학생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WeKAN' 출범
아시안 아메리칸 정체성과 공동체 경험 키우는 공식 청소년 프로그램

코스트코의 인기 치킨 상품인 커클랜

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이 ‘무방부

제(No Preservatives)’ 표시를 둘러싸

고 소비자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몇몇 

소비자들은 소송에서 제품에 방부제 역

할을 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코

스트코가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원고로 나선 소비자 아

나스타시아 체르노브와 비앙카 존스턴

은 매장 안내문과 코스트코 웹사이트가 

제품을 방부제 무첨가 제품으로 오인하

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문제

로 지적된 성분은 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과 카라기난(carrageenan)

으로, 두 성분은 식품의 수분 유지, 질

감 개선 및 보존 기간 연장에 사용되는 

첨가물이다. 식품의약국(FDA) 승인 성

분이지만, 소비자 단체에서는 해당 성분

의 표시 방식과 ‘무방부제’ 마케팅 사이

의 괴리를 문제 삼고 있다. 원고 측은 해

당 성분 정보가 제품 라벨 뒷면 소형 글

씨로만 기재되어 있고 방부 기능을 명

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 시 판단하

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

은 “코스트코의 재료표기 자체가 마케

팅 메시지를 부인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소

송”이라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코스트코 로티세리 치킨은 연간 수천만 

마리가 판매되는 고가용량 대표 상품으

로, 유지된 4.99달러 가격 정책과 높은 

판매량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재무적 타격보다는 식품 표

시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더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다. <조이시애틀뉴스>

코스트코 로티세리 치킨 '무방부제' 표시 논란

코스트코의 인기 치킨 상품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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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사 브랜드 오프라인 식료품 매장인 

‘아마존 프레시’와 무인 편의점 ‘아마

존 고’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27일(

현지시간) 아마존은 미국 전역의 프레

시 매장 57곳과 고 매장 15곳을 포함한 

총 72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마존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유통 실험이 사실상 실패

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수

익성 담보 못한 ‘무인 기술’… 결국 홀

푸드로 회군 아마존은 이번 결정을 ‘전

략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아마존 측

은 "아마존 브랜드 매장에서 고무적인 

신호를 보았지만, 대규모 확장에 필요

한 경제 모델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고 폐쇄 이유

를 밝혔다. 줄을 서지 않고 결제하는 '

저스트 워크 아웃(Just Walk Out)' 등 

첨단 기술을 앞세웠으나, 기존 유통 강

자들과의 가격 경쟁력 및 물류 효율성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이 패

인으로 꼽힌다. 

대신 아마존은 2017년 인수한 이후 매

출이 40% 이상 성장한 ‘홀푸드마켓’을 

오프라인의 유일한 핵심 브랜드로 남

기고, 향후 수년간 10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열 계획이다. ◈ 온라인 신선

식품 ‘올인’… 당일 배송 지역 대폭 확

대 오프라인 매장은 정리하지만, 온라

인 식료품 시장에서의 공세는 더욱 강

화된다. 아마존은 신선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미국 내 2,300개 이상의 도시

로 확대했으며, 배송 가능한 지역은 이

미 5,000곳을 넘어섰다. 특히 신선식품 

당일 배송 매출이 2025년 초 대비 40배

나 폭증했다는 점이 이번 전략 수정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아마존은 폐쇄되는 일부 프레시 매장

을 홀푸드 매장으로 전환하거나, 도

심형 소형 매장인 ‘홀푸드마켓 데일리 

숍’으로 개편해 온라인 배송의 거점으

로 활용할 방침이다. ◈ AI가 대체하

는 일자리…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감원 

공포 사업 구조조정은 대규모 인력 감

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마존은 이미 

지난해 10월 1만 4,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최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아마

존이 약 3만 명 규모의 추가 감원을 검

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아마존 전

체 사무직 인력의 약 10%에 달하는 규

모로,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다. 앤디 

재시 CEO는 생성형 AI 도입이 사무

직 인력 감소의 원인이 될 것임을 시사

한 바 있다. 아마존은 인건비와 오프라

인 유지비를 줄이는 대신, 데이터센터

와 AI 인프라 구축에는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며 '기술 중심의 효율화'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 아마존 프레시·고 전국 72개 매장 폐쇄… 2월 1일 영업 종료(캘리포니아 제외)

▶ 홀푸드마켓 매장 100곳 이상 추가 개점 및 '데일리 숍' 소형 포맷 확대

▶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사무직 감원 가속화… 누적 3만 명 추가 구조조정 예고

"무인 매장의 꿈 꺾였다"… 아마존 프레시·고, 시장 안착 실패 후 전면 철수

아마존 프레시 매장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

는 상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암

호화폐 정보 업체인 btc 맵의 최근 집

계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 11개월간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

으로 받는 미국내 소매상(리테일러)이 

1만2,200곳에서 2만 300곳으로 66.4 %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 연방상

원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

어스액트(Genius Act·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법안)’를 

최종 가결한 이후 이같은 움직임이 커

지고 있다. 카드 결제 기업들도 암호화

폐 결제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추

세다.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매장

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면 비트코인 

지갑 앱을 열고 ‘보내기(Send)’ 또는 ‘

스캔(Scan)’기능을 클릭한 후 결제 QR 

코드롤 스캔해 결제할 금액을 선택해 

보내기 또는 결제 승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금액은 사용 지역의 현지 법정화

폐 기준으로 표시되며 실시간 환율 등

을 적용해 비트코인 양이 계산된다. 빠

르고 간편하게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낮고 사

용 시간에도 제한이 없다. 반면 실수로 

잘못 송금하거나 결제하면 환불을 어렵

기 때문에 결제 QR코드나 송금 주소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공용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환경

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비

트코인 정보가 보관된 지갑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능한 상승세

일 때 사용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조이시

애틀뉴스>

비트코인 결제 소매상 미국서 1년새 6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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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세관 집행 요원들에 의해 사살된 알렉

스 프레티 사건이 미국 내 총기 소지권 

논쟁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평소 

총기 소지 권리를 강력히 옹호해 온 트

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서만

큼은 "총기 소지가 총격의 원인"이라는 

논리를 펼치자, 전국총기협회(NRA)를 

포함한 보수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총

기 소지 비난' 발언 논란 캐시 파텔 FBI 

국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여러 개의 

탄창과 장전된 총을 들고 시위에 참여할 

권리는 없다"며 프레티 사살이 정당했음

을 시사했다. 국경순찰대 지휘관 그레고

리 보비노 역시 프레티가 요원들을 "학

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총기를 지닌 

채 법 집행 현장에 접근한 것 자체가 자

초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는 그간 공

공장소에서의 무기 휴대 권리를 옹호해 

온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다. ◈ "미

네소타 법상 합법"… 총기 단체들의 거

센 반격 정부의 발언이 전해지자 미네소

타 총기소유자 코커스(MGOC)와 미국

총기소유자협회(GOA) 등은 즉각 반박

에 나섰다. 이들은 "미네소타주 법에 따

르면 허가받은 소지자는 시위 현장에서

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탄창 개수 

제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NRA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총기를 소지한 채 

요원에게 접근하면 사살될 가능성이 높

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위험하고 틀린 

생각"이라며, 법을 지키는 시민을 악마

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법 전문가

들 "수정헌법 2조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

다" 법학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

의 태도 변화를 매섭게 비판했다. 미네

소타 대학 로스쿨의 메건 월시 교수는 

"정부가 평소에는 총기 규제에 반대하

면서, 막상 요원이 총기를 든 시민을 쐈

을 때는 그 총기 소지를 살해의 정당화 

사유로 쓰고 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무

기 휴대 권리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적용

되거나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

았다. 이번 사태는 총기 권리를 핵심 가치

로 공유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지지 기반 사이에 깊은 불신의 골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총기 소지는 죄가 아니다"… 트럼프 우군 총기 단체들, 정부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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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생활상담소(KCSC·소장 김주미)가 린우드 네이버후드센터(Lynnwood Neighborhood Center)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지난 24일 오픈하우스를 열
어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새 출발을 알렸다. 김주미 소장(왼쪽)이 조기승 회장(가운데)이 선물한 화환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규 변호
사. <미디어한국>

No. 1138  JAN 30. 2026

206.779.5382광고 문의

생명보험/은퇴플랜/401K 롤오버/메디케어

Cell 206.306.6700 | 206.779.5382
Email skgid7700@gmail.com

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페인트•보일러•펜스
데크•각종 집수리 등 

 <관련기사 Page-8> <관련기사 Page-8>

Tel: 206.779.5382 /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 E-mail: ads@mhankook.com

한인생활상담소, 사무실 이전하고 '새 출발'한인생활상담소, 사무실 이전하고 '새 출발'
린우드 네이버후드센터 입주…24일 지역사회 관계자 초청 오픈하우스 열어린우드 네이버후드센터 입주…24일 지역사회 관계자 초청 오픈하우스 열어
한인 밀집 지역 접근성 'UP'…생활 상담 서비스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한인 밀집 지역 접근성 'UP'…생활 상담 서비스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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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협력팀

sykbellevue@gmail.comsykbellevue@gmail.com
206.999.7989  206.999.7989  

김 수 영김 수 영

주택◆커머셜 (호텔.모텔.주유소.투자성건물)◆사업체EB-5 (투자이민)◆E2 (소액투자)◆부동산관리◆워싱턴주내 별장

“이사철의�계절��집�장만의�계절”

김수영 부동산 전속 협력회사 임원들과 함께

Designate Broker

khkhelix@gmail.comkhkhelix@gmail.com
253.651.3778253.651.3778
김 기 호김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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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워싱턴 D.C.를 방문

해 지역 동포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 총리가 단독으로 미

국을 찾아 외교 일정을 소화한 것은 41

년 만으로, 이번 방문은 동포사회에서

도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1월 22일 오후 6시, 워싱턴 D.C. 코

트야드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지역 동

포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

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정일 총회장, 

조기중 총영사 등 주요 인사와 지역 동

포들이 참석했다. 서정일 총회장은 초

청된 VIP들을 대표해 조 총영사와 함

께 김 총리를 맞이하며 간담회장에 동

반 입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정일 총회장은 “대한

민국 정부와 국민이 전 세계 750만 재외

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다 깊이 고민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40세 하향 조정 

▲우편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 ▲재외

동포의 본국 내 경제활동 절차 간소화 

등 동포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주요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재외동

포의 권익이 제도적·정책적으로 실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

은 재외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한국 사

회 전반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간담회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회자가 

지명한 참석자와 발언을 희망한 일부 동

포들에게 짧은 자유발언 기회를 제공하

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의견

을 경청한 김민석 총리는 발언 내용을 

종합해 직접 답변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제기된 사안들은 대통령 역

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며, 특히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통

령이 매우 상세히 인지하고 있으며 평

소에도 자주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이

어 서정일 총회장과 동포들이 제시한 요

청 사항을 꼼꼼히 메모하며 “국익을 최

우선으로 삼아 문제를 풀어나가고, 관

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모

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태

환 전 한인회장과 정현숙, 김덕만, 안수

화 현 한인회장 등도 초청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김 총리의 차분하면서도 진

중한 태도와 ‘젠틀한 소통 방식’이 인상

적이었다며, 동포사회와의 지속적인 대

화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워싱턴 D.C. 방문
지난 22일 코트야드 호텔서 열린 '워싱턴 지역 동포 간담회' 참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정일 총회장 등 동포들 만나 소통 시간 가져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정일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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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생활상담소(KCSC·소장 김주미)

가 린우드 네이버후드센터(Lynnwood 

Neighborhood Center)로 사무실을 이

전하고 지난 24일 오픈하우스를 열어 지

역사회 관계자들과 새 출발을 알렸다.

상담소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한인 밀

집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이민·법률·

건강·노동·가정 문제 등 다양한 생활 

상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다 체계적

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픈하우스에는 지역 단체 관계자와 한

인 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새 사무실을 

둘러보고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서은지 시애틀 총영사가 이날 오전 일

찍 방문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센터 시

설 전반을 살펴보며 격려했다. 조기승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서북미연합회 회

장도 직접 방문해 김주미 소장에게 대

형 화환을 전달하며 이전을 축하했다.

한인생활상담소가 입주한 린우드 네이

버후드센터는 스노호미시 카운티 남부 

지역 주민을 위한 종합 복지 허브로 조

성된 시설이다. 총 4만 스퀘어피트 규

모로, 265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한인

생활상담소를 포함한 8개 비영리 단체

가 함께 입주했다.

센터는 대형 행사장과 대형 주방, 조기 

교육 교실, 청소년 공간(체육관·놀이

터 포함), 노인 서비스실 등 다양한 공

용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대별 프로그

램 운영과 커뮤니티 행사 유치에도 활

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한인들도 ‘시설 인

프라’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

은 “행사장 대여나 프로그램 운영에 필

요한 장비·공간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

지”를 직접 확인하며, 향후 강좌와 워크

숍, 커뮤니티 모임 등을 유연하게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했다.

김주미 소장은 “1월 5일경부터 단계적으

로 이전을 마무리해 왔고, 앞으로 프로

그램을 더욱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

며 “기존 서비스는 유지하면서도 수요

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담소는 이번 이전을 통해 

연간 약 2500명의 한인 주민이 이민 초

기 정착 지원부터 법률·건강·노동·

가정 문제 상담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받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소장 취임 이후 상담소는 주류사회 

그랜트 기반으로 재정 구조를 전환하며 

활동 범위를 크게 넓혀 왔다. 실제로 범

죄 피해로 유리 파손·도어락 손상 등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을 대상으

로, 워싱턴주 상무부 지원금으로 긴급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VOCA(Victim 

of Crime Act) 사업을 운영해 2023년 한 

해에만 12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

고, 2024년에도 추가 지원 라운드를 이

어갔다. 범죄 피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

는 당사자에게는 심리 상담 연계도 가

능하다고 상담소는 설명했다.

한인 업소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

한인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도 강화됐

다. 상담소는 소상공인을 위한 갈등 축

소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영

상에는 면허를 가진 정신건강 상담사가 

‘고객과의 갈등 해결 7가지 팁’, ‘갈등 심

화 시 안전 대책’, ‘노숙자 및 정신질환 

의심자 응대’ 등 위기 상황 대응 요령

을 담았다. 또한 시애틀 지역 50개 한인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안전 환경 설문조

사를 실시(17개 우편번호 지역 참여)해 

현장의 체감 위험 요인과 신고·대응의 

장벽을 파악했으며, 해당 연구는 시애틀

시 휴먼서비스국 지원으로 진행됐다.

직장 안전과 보건 분야에서는 워

싱턴주 노동산업부(L&I) 지원으로 

‘SHIP(Safety & Health Investment 

Project)’를 추진해, 워싱턴주 내 사업

장에 적용되는 안전 규정과 문서 작성 

요령 등을 한글 교육 자료로 제작·보

급했다. 상담소는 설문과 대면 인터뷰를 

통해 수요가 큰 4대 안전 주제를 선정해 

자료를 만들었고, 인쇄물은 주내 한인상

공회의소 등을 통해 배포됐다. 배포된 

교육 자료는 총 1300부에 달하며, 후속 

그랜트가 2023년까지 연장되는 등 사업 

효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실업수당과 유

급 가족·의료휴가(PFML) 신청을 온

라인으로 돕는 지원도 확대됐다. 상담

소는 워싱턴주 고용안전국 지원을 받아 

신청 절차 안내와 서류 작성 지원을 제

공하며, 필요 시 워크소스 연계 동행 서

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에

드몬즈 푸드뱅크와 협력한 ‘팝업 푸드

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북부 지역 주

민을 위해 에드먼즈에서 매월 둘째 금

요일에 식료품을 배부하며, 남부 지역(

페더럴웨이)에는 홀수 달 셋째 금요일

에 한식 식료품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상담소가 집계한 연간 지원 가구 수는 

2021년 220가구에서 2022년 1840가구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2400가구를 지원

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눈에 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오아시스(OASIS)’

는 매주 목요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으

로, 미술·공예·음악·걷기·스트레

칭·골프·게임·간단한 요리 등 활동

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돕는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 성인 및 가

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전반을 돕는 

‘발달장애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해 2025년에만 11가정 이상을 지원했다.

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부모 교육·상

담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예비부모 

그룹, ‘오뚜기(OTTUKI)’ 부모 교육과 

서포트 그룹, 초등·청소년 부모 프로그

램, 아빠 모임(Appa Hour) 등을 진행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가족 상담 서비

스도 별도로 제공한다. 상담소는 언어·

문화 장벽으로 상담 접근이 어려운 저

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면허를 가진 상

담사가 개인·부부·가족 상담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민 및 법률 지원도 계속 확대되고 있

다. 상담소는 시민권 신청을 돕기 위해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KABA)와 

협력해 연 2~3회 시민권 무료 클리닉

을 개최하고, 시민권 인터뷰 대비 수업

과 영주권 갱신 등 이민 관련 서류 지

원도 연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

한 무료 법률상담(프로보노) 프로그램을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정오에 운

영하며, 가족법·소셜시큐리티·파산·

유산상속·노동/고용·부동산·계약·

이민 등 주제를 다룬다.

한편 상담소는 번역·통역 서비스도 제

공해,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이 각

종 공공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

기 속에서 상담소의 역할은 더욱 커지

고 있다. 상담소는 워싱턴주 한미연합

회,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 등과 협

력해 ‘워싱턴주 한인이민자 태스크포

스’를 구성, 단속 상황에서의 권리 안내

와 법률 연계 지원 등 위기 대응 체계

를 강화하고 있다. 정신건강 상담과 지

역사회 건강 관련 지원도 병행해, 한인 

커뮤니티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는 방침이다.

센터 건립에는 지역 자선사업가로 알려

진 여행 작가 릭 스티브스의 기여도 컸

다. 그는 과거 부지를 기부한 데 이어 센

터 건립을 위해 총 500만 달러 이상을 지

원했으며, 공로를 인정해 스노호미시 카

운티는 1월 9일을 ‘릭 스티브스의 날’로 

선포했다. 센터는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친환경 설계를 적용해 LEED 골드 등

급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소장은 “이번 이전은 단순한 공

간 이동이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의 미

래를 향한 약속”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마지

막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인생

활상담소 새 사무실은 린우드 네이버후

드센터 2층(19509 64th Ave W Suite 270 

Lynnwood, WA 98036)에 마련됐으며, 

센터는 1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를 시작했다. <미디어한국>

한인생활상담소, 사무실 이전하고 '새 출발'
린우드 네이버후드센터 입주…24일 지역사회 관계자 초청 오픈하우스 열어
한인 밀집 지역 접근성 'UP'…생활 상담 서비스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

김주미 소장(왼쪽)이 조기승 회장(가운데)이 선물한 화환
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규 변호사. 김주미 소장(가운데)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주미 소장. 김주미 소장이 지인으로부터 그림을 선물로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주미 소장(오른쪽)이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인생활상담소 측이 준비한 음식들. 김주미 소장이 축하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인생활상담소가 입주한 린우드 네이버후드센터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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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열린 공간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는 언제나 ‘편안

한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형식과 절차를 최소화하고, 누구든지 부

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

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 위

로받고 힘을 얻는 따뜻한 쉼터가 되기를 

바라며 문을 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손현주 목사님은 지

역사회에서 사업가로서 성공을 이룬 분

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노력의 결실을, 이 

신앙의 공간 뉴홉교회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열린 교회를 만드

는 데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예배는 복잡한 순서를 줄이고, 삶 가까

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말씀과 나눔 중

심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함께 부르는 찬송을 더욱 늘리

고, 찬양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예배가 더 

풍성하고 감동적인 시간이 되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 서로의 이야기가 꽃피는 교회

새소망교회는 요즘 ‘이야기 나눔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편하게 마음을 열

고,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옆 문화원에서 노래, 취

미, 기술 등을 서로 나누며 즐거운 시간

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즐기고 좋

은 시간을 만드는 따뜻한 이웃들입니다.

이분들의 작은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으며, 교회와 문

화원은 이런 재능 있는 분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소망교회는 예배 공간을 넘어, 들어올 

때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

는 따뜻한 만남의 장소가 되고자 합니다.

■ 중장년층 싱글모임, 따뜻한 호응 속 

출발

지난주 열린 중장년층 싱글모임은 첫 모

임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을 나

누고, 노래와 이야기 속에서 오랜만에 밝

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새 사람들을 만나 즐거웠다”, 

“삶에 활력이 생겼다”,

“이런 공간이 필요했다”

라는 말들이 이어지며, 모임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 청년층 싱글모임도 시작 준비 중

좋은 흐름을 이어, 곧 20~40대 청년층 싱

글모임도 시작됩니다.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

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공동체,

앞으로 청년들이 새로운 인연과 지지

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

고 있습니다.

■ 함께 모일 때 더 깊어지는 교회

새소망교회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생활 정보 나눔, 어려운 일에 대한 조

언, 이민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 각자

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 등 실제

로 삶에 힘이 되는 모임들을 확장해 나

가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지역 재능자들이 다양한 

모임과 나눔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새

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함께 즐기는 그 마

음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열린 공간에서 새 희망을 찾다

새소망교회가 바라는 공동체는 혼자 걷

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

어주며, 웃음과 위로가 자연스럽게 오가

는 곳입니다.

문화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

들이 모여 서로의 재능과 마음을 나누고 

있으며, 이 따뜻한 흐름은 공동체를 더

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새소망교회는 형식보다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서로 돕고 지지하는 공동

체를 계속 넓혀가겠습니다.

중장년층·청년층 싱글모임과 문화원에

서 이어지는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은 앞

으로 교회를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

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신앙과 

취미를 통해 이민자의 어려움과 외로움

을 서로 위로하며 함께 성장하는 이 공

동체가 더 크게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 모

두가 함께 즐기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십시오.

문은 열려 있고,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교회, 열린 교회, 함께하는

 교회-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주소: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예배시간: 주일 오후 2시

▲문의: 253)508-8902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외부 전경.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내부 모습.

함께라서 즐겁고, 함께라서 더 따뜻한 교회

페더럴웨이 펠로우십센터 평생교육원 일식 강좌 모습.새롭게 시작되는 중장년 싱글모임 모습

새로운 교회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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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김원현Won Kim
������������
wonkim1974@hotmail.com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와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22일 벨뷰에서 

2026년 신년간담회를 열고 한미 경제 

협력 확대와 차세대 경제인 육성 방안

을 논의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오명규, 

이사장 은지연)는 1월 22일 오전 11시 벨

뷰 소재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시애

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 방향과 

지역 기반의 경제 연대 강화 방안을 공

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영사관 측

에서 서은지 총영사와 전종화·구광일 

영사, 최지호 실무관이 참석했으며, 상

공회의소 측에서는 오명규 회장, 은지

연 이사장, 강수진 수석부회장, 강예지 

부회장, 헤이든 황 사무총장, 이혜리 교

육디렉터, 박영섭 운영디렉터 등이 자

리해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정부의 ‘K-이니셔티브’ 정책 기

조에 발맞춰 K-Food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와 산업을 서북미 지역에 확산시키

는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특히 오

는 8월 개최 예정인 ‘와바 코리아 엑스

포 & 페스티벌’을 한국 지자체 및 중소

기업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

하는 데 뜻을 모으며, 참가 유치와 프로

그램 구성, 홍보 협력 등 구체적 협업 방

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명규 회장은 상공회의소가 추진해 온 

주정부 계약 지원 사업과 비즈니스 정보 

공유 활동을 소개하며, 워싱턴주 소수계 

비즈니스 연합(WMBC)을 통한 대외 협

력 구상을 밝혔다. 오 회장은 “WMBC

를 통해 지역 정부와 의회에 강력한 목

소리를 전달하고, 다문화 단체와의 연

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체계적

으로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세

대의 성과를 이어갈 1.5세 및 2세 차세

대 경제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

체적 계획도 공유하며 세대 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은지 총영사는 “상공회의소가 미 주

류 사회의 다양한 단체들과 교류하며 

한인 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모

습이 인상적”이라며 “동포 경제가 현지 

사회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구축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인 경제인과 차세대, 그리고 지역 사회

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총영사관과

의 협력을 공고히 해 한인 경제인과 지

역 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

겠다”고 전했다. 

참석자 명단은 총영사관 측 서은지 총

영사, 전종화 영사, 구광일 영사, 최지

호 실무관이며, 상공회의소 측 오명규 

회장, 은지연 이사장, 강수진 수석부회

장, 강예지 부회장, 헤이든 황 사무총장, 

이혜리 교육디렉터, 박영섭 운영디렉터

가 참석했다. 문의는 워싱턴주 한인상

공회의소 사무국(사무총장 헤이든 황, 

312-841-3222)으로 하면 된다.

"와바 코리아 한국 지자체와 연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상공회의소·시애틀총영사관, 22일 벨뷰서 2026년 신년간담회 개최

2026년도 주요 사업 방향과 지역 기반 경제 연대 강화 방안 공유

신년간담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년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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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

(GDP)의 18%에 달해 국민이 지출하

는 돈 5달러 중 1달러가 의료비로 사용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 정책이 만료되면

서 의료보험료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 수

백만 명이 보험을 포기하거나 보장 수준

이 낮은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

서 나온 분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비영리 뉴스 에이전시 아메리칸 커뮤니

티 미디어(ACOM)는 지난 16일 브리

핑을 열고, 최근 급격히 상승한 의료보

험 비용의 구조적 원인과 그로 인한 사

회·경제적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이

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료비 부담 완

화를 위해 보험료 보조 제도의 복원과 

함께 약값 규제 강화, 시장 경쟁 촉진, 

메디케어 확대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

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니타 소라브지 ACOM 보건 담당 편

집장은 “미국에서 약 2천만 명이 가입

한 오바마케어(ACA) 보험의 월 보험

료가 두 배 이상 오르는 ‘가격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높은 자

기부담금과 공제액을 감수하거나 보험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 140만 

명이 ACA 보험에서 탈락했으며, 오는 

3월까지 최대 400만 명 이상이 무보험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됐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급등한 보험

료로 인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

험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앤서니 라이트 ‘패밀리스 

USA’ 사무총장은 “올해 초 만료된 강

화 보험료 세액공제가 이번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제도는 가구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에 상한을 두는 안전장치였

지만, 올해 1월부터 효력이 사라지면서 

많은 가정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

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월 수백 달러의 보

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50~60대 부부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1

만~1만5천 달러에 이르는 사례도 나타

나고 있다. 라이트 총장은 “이는 정책적 

선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

태”라며 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닐 마호니 교수는 

미국 의료비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

다. 그는 “미국의 의료 지출 비중은 두 

세대 전 8%에서 현재 18%로 두 배 이

상 증가했다”며 “같은 의료 서비스를 다

른 선진국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지불하

는 구조가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마호니 교수에 따르면 올해 미국 가정

의 평균 가족 건강보험 비용은 연간 2만

7천 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

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금 인상 억

제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는 분석이다.

높은 공동부담금(co-pay) 역시 의료 접

근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

는 “본인부담금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

을 줄일 것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실

제로는 당뇨·고혈압 관리나 정기 검진 

같은 필수 치료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결

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트 베이시 ‘환자를 위한 합리적 약

(Patients for Affordable Drugs)’ 사

무국장은 미국의 높은 약값 문제를 강

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는 동일한 브랜드 의

약품에 대해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평

균 4~8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며 “제약회사의 독점과 특허 남용이 근

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베이시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

에 진입할 경우 평균 39%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며, 경쟁이 확대되면 최

대 95%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그

러나 제약사들이 ‘특허 덤불’이나 ‘지연 

보상(pay-for-delay)’ 전략을 통해 경

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올해 1월부터 메디케어가 고

가 의약품 10종에 대해 직접 가격 협상

을 실시해 평균 63%의 가격 인하가 이

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십 

년간 금지돼 왔던 메디케어 약값 협상

이 처음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

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의 안

정적 정착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라이트 총장은 “보험료 부담 상한 보장

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의료비가 계

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시장 구

조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같은 위기

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부담이 가계와 중

소기업은 물론 국가 재정 전반에 심각

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단기적 대책

을 넘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전

환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 의료비 지출 GDP의 18%…"구조 개혁 없이는 위기 반복" 경고
보험료 급등으로 수백만 명 무보험 위기…약값 규제·보험 보조 복원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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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호프가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

표하며 수익성과 주주환원 측면에서 모

두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 회사는 

4분기 순이익이 3,450만 달러로 집계돼 

전분기(3,080만 달러) 대비 12%, 전년 

동기(2,430만 달러) 대비 42% 증가했다

고 밝혔다. 주당순이익(EPS)은 0.27달

러로, 전분기보다 0.03달러, 전년 동기

보다 0.07달러 상승했다.

연간 실적 역시 개선 흐름을 보였다. 

2025년 연간 순이익은 6,16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1억 1,330만 달러로 전년(1억 

340만 달러) 대비 10% 증가했다. 연간 

EPS는 0.49달러였고, 일회성 항목을 제

외한 조정 EPS는 0.89달러로 전년(0.85

달러)보다 0.04달러 늘어났다.

이와 함께 뱅크오브호프는 주당 14센트

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배당은 2월 6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2월 20일 지급

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배당 결

정이 안정적인 실적 개선과 재무 구조

를 바탕으로 한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

이라고 설명했다.

뱅크오브호프 관계자는 “분기 및 연간 

실적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장세를 이

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익성 강화

와 건전한 자산 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오브호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순이익·주당이익 모두 큰 폭 성장
4분기 순이익 3,45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주당 14센트 현금 배당 결정…2월 6일 주주명부 기준, 2월 20일 지급 예정

시애틀 시호크스가 1월 25일(일) 루멘 필

드에서 열린 NFC 챔피언십 게임에서 LA 

램스를 31-27로 꺾고 12년 만에 슈퍼볼 무

대에 올랐다. 시호크스가 슈퍼볼에 진출한 

것은 구단 역사상 네 번째다. 시호크스는 

마이클 스트라한으로부터 NFC 챔피언 트

로피인 조지 할라스 트로피를 받았다. 경

기는 마지막 플레이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시호크스의 승리로 끝났다. 

◈ 위더스푼 3·4다운 연속 차단으로 승부 

결정 경기 대부분 동안 올 시즌 NFL 최고 

수비로 평가받던 시호크스 수비진은 매튜 

스태포드가 이끄는 램스 공격진에 고전했

다. 3쿼터에는 릭 울렌이 패스를 막은 뒤 

도발 행위로 반칙을 범하며 위기를 자초했

다. 이 반칙으로 램스는 펀트 상황에서 시

애틀 34야드 지점에서 1다운을 얻었다. 다

음 플레이에서 푸카 나쿠아가 스태포드의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에 성공하며 점수를 

31-27로 좁혔다. 램스는 5분을 조금 넘긴 

시점에 6야드 지점에서 3다운 4야드 상황

에 직면했다. 스태포드가 코너로 강제 패

스를 시도했지만 데본 위더스푼이 이를 차

단했다. 4다운에서도 스태포드의 패스를 위

더스푼이 다시 막아내며 시호크스가 공격

권을 되찾았다. 

◈ 다놀드 346야드 3TD 맹활약 시호크스는 

4분 54초를 남기고 자신들의 6야드 라인에

서 공격을 시작했다. 러닝백 케네스 워커 

3세가 짧은 패스를 받아 13야드를 전진하

며 1다운을 얻었다. 

샘 다놀드는 3분 20초를 남긴 상황에서 전 

램스 선수인 쿠퍼 컵에게 7야드 패스를 

성공시켜 1다운을 얻었다. 이어 잭슨 스

미스-은지그바에게 14야드 패스를 성공

시키며 다시 1다운을 획득했다. 램스의 수

비 홀딩 반칙으로 시호크스는 2분 12초를 

남기고 1다운을 얻었고 사실상 경기가 끝

났다. 다놀드는 복부 부상으로 일주일 내

내 연습에 제한을 받았음에도 이날 346야

드와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던졌다. 스

미스-은지그바는 10캐치 153야드 1터치다

운을 기록했다. 

3쿼터에는 램스 리턴 선수 제이비어 스미

스가 펀트를 실수하며 시호크스의 다레크 

영이 램스 17야드 지점에서 이를 리커버했

고, 다놀드가 제이크 보보에게 17야드 터치

다운 패스를 성공시켰다. 

◈ 맥도널드 감독 부임 2년 만에 쾌거 이

번 승리는 2024년 1월 31일 구단 역사상 아

홉 번째 감독으로 임명된 마이크 맥도널드 

감독 2년 차의 성과다. 

그는 피트 캐롤의 뒤를 이었으며, 첫 시즌 

중반 슬럼프를 겪은 후 2024년 후반기에 6

승 2패를 기록하며 10승 7패 시즌을 마쳤

다. 시호크스는 시즌 초반 49ers에게 홈 패

배를 당하고 3승 2패로 시작했지만 9연승으

로 완전히 반등했다. 이 기간 동안 샌프란

시스코에서 승리하며 NFC 웨스트와 1번 

시드를 확정했고, 49ers를 다시 꺾고 NFC 

타이틀 게임에 진출했다. 

시호크스가 루멘 필드 홈에서 NFC 타이

틀 게임을 이기고 슈퍼볼에 진출한 것은 네 

번째다. 가장 최근은 2015년 페이트리어츠

와 맞대결하기 위해 패커스를 28-22 연장

전에서 이긴 것이었다. 시호크스는 2월 8

일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이

날 일찍 덴버를 꺾고 AFC 타이틀을 획득

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슈퍼볼 60

에서 맞대결한다. 

지난 5주 동안 루멘 필드에서 램스를 상대

로 거둔 두 번째 극적인 승리였다. 12월 18

일 첫 번째 경기에서는 38-37 연장전 승리

를 거뒀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시애틀 시호크스, NFC 챔피언십 우승… 슈퍼볼 진출 확정
▶ 1월 25일 루멘 필드서 31-27 승리, 구단 네 번째 슈퍼볼 진출

▶ 다놀드 346야드 3TD, 위더스푼 4다운 결정적 패스 차단

▶ 2월 8일 산타클라라서 뉴잉글랜드와 맞대결

시호크스

시애틀이 전국 주요 대도시 중 높은 삶

의 질을 누리는 도시로 평가됐지만, 생

활비 부담과 주거비 문제로 종합 순위

에서는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분석업체 렌트카페(RentCafe)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시애틀은 삶의 

질 부문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으나, 사

회경제 부문에서는 123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시애틀의 높은 삶의 질을 의

료 접근성, 건강한 식단, 운동 인프라 

등으로 설명했다. 

시애틀 주민의 97%가 운동 시설 이용

이 가능하며, 식품 접근성도 ‘9.1점(10

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됐다. 또

한 시애틀은 교육 부문에서도 전국 6위

로, 주민의 약 83%가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 약

점은 생활비 부담이었다. 

시애틀의 생활비는 전국 평균 대비 

32.2% 높으며, 지난 5년간 소득 증가율

도 3%에 그쳐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약 4.7%로 중간 수준을 기록

했다. 출퇴근 환경도 다소 열악해 주민

의 42%가 30분 이상 통근하고 있으며, 

주거 부문에서는 과밀 거주 및 기본 시

설 문제도 지적됐다. 

한편 같은 워싱턴주 동부 도시 스포캔

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와 11% 소득 

증가율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부문 전국 

3위에 올라 대조를 이뤘다.

종합적으로 ‘이사하기 좋은 도시’ 순위

에서는 워싱턴 D.C.가 1위를 차지했으

며, 시애틀은 전국 13위, 스포캔은 19위

에 올랐다.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 삶의 질 전국 2위…생활비 부담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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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퓨젯사운드 스피드 스케이팅 

클럽 출신 선수 3명이 2026 밀란·코르

티나 동계올림픽 미국 대표로 선발되

며 지역 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벨뷰 출신 이은희(Eunice Lee·22), 

타코마 출신 코린 스토다드(Corinne 

Stoddard·24) 선수는 쇼트트랙 스피

드 스케이팅 종목에, 벌링턴 출신 쿠퍼 

맥로드(Cooper McLeod·24)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 각각 출전한다.

2026 밀란·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오는 

2월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란과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리며, 세 선수는 

모두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퓨젯사운드 

스피드 스케이팅 클럽 출신이다. 이들은 

현재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이

며, 이은희 선수와 코린 스토다드 선수

는 4년 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

트랙 종목에 출전한 경험도 갖고 있다.

이은희 선수는 7세 때 오빠 이요한(John 

Lee), 동생 이은혜(Grace Lee)와 함께 

퓨젯사운드 스피드 스케이팅 클럽에서 

스케이팅을 시작했다. 이후 각종 쇼트

트랙과 롱트랙 내셔널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벨뷰 뉴포

트 고교 졸업 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

픽 오벌에서 집중 훈련을 거쳐 2022년 

최연소(당시 18세) 미국 올림픽 대표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이

후 4년간 국제대회 경험을 쌓으며 기량

을 한층 끌어올린 그는 이번에도 국가

대표 선발전과 세계대회에서 실력을 인

정받아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

다. 이번 대회에서는 코린 스토다드, 크

리스틴 산토스, 줄리 레타이 선수와 함께 

여자 3000m 릴레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코린 스토다드 선수는 이은희 선수의 클

럽 선배로, 오랜 기간 함께 훈련해 온 동

문이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경

기력이 크게 성장해 이번 시즌 세계 쇼

트트랙 투어 대회마다 결승에 진출하며 

한국 선수들과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

였다. 여러 차례 시상대에 오르며 미국 

내에서도 가장 메달 가능성이 높은 쇼

트트랙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요 

방송 매체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두 선수를 어린 시절부터 지도해 온 이

창호 코치는 시애틀·타코마 지역에서 

20년간 스케이팅 선수들을 양성하며 수

많은 내셔널 챔피언과 세계 주니어 국

가대표, 올림픽 및 유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배출해 왔다. 이 코치는 “이

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클럽 출신 미

국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시상대에 오

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

대감을 나타냈다.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에 출전하는 쿠퍼 

맥로드 선수는 워싱턴주 북부 벌링턴 출

신이다. 5세 때 인라인 스케이팅을 시작

한 그는 7세부터 타코마 스피드 스케이

팅 클럽에서 훈련하기 위해 부모와 함

께 주 3회, 편도 2시간 30분이 넘는 거

리를 오가며 훈련을 이어갔다. 이후 가

족은 훈련 환경을 위해 벨뷰 인근 커클

랜드, 최근에는 엣지우드로 이주하며 전

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뒷바라지 속에서 쿠퍼 선수는 9세 이후 

매년 미국 내셔널 쇼트트랙·롱트랙 챔

피언십에서 우승을 놓치지 않는 최강자

로 성장했다.

고교 졸업 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홀로 

합숙 훈련을 이어간 쿠퍼 선수는 2022 

베이징 올림픽 선발전에서 단 0.05초 차

이로 출전권을 놓치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를 발판 삼아 4년간 준비한 끝에 이

번 선발전에서 500m와 1000m 종목 모

두 압도적인 기록으로 미국 대표 자리

를 차지했다. 

올 시즌 월드컵 대회에서도 연이어 상

위 입상을 기록하며 올림픽에서의 선전

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세 선수의 경기는 한국 동계올림픽 중

계 방송과 NBC Sports, 피콕(Peacock) 

TV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워

싱턴주 출신 선수들이 세계 최고 무대

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퓨젯사운드 스피드 스케이팅 클럽 출신 3명, 밀란 동계올림픽 출전
한국인으로는 벨뷰 출신 이은희 선수도 선발돼…오는 2월 6일~22일 금빛 질주

이창호 코치, "클럽 출신 선수들 올림픽 시상대 오르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퓨젯사운드 스케이팅 클럽 출신 선수들의 소개 포스터 사진. 이은희 선수의 경기 모습. <사진 출처=페이스북>
여자 3000m 릴레이에 참가하는 이은희 선수. <사진 제공=퓨젯사운
드 스피드 스케이팅 클럽>

쇼트트랙 부문 메달 후보 코린 스토다드 선수. <사진 제
공=USS>

미국 선발전에서 나란히 경기 하고 있는 코린 스토다드(왼쪽)와 이은희(오른쪽)선수. <사진 제공=USS> 스피드 스케이팅 500m와 1000m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쿠퍼 맥로드 선수. <사진 제공= Noel Stave>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 출전 선수 단체 사진. 윗줄 가운데가 쿠퍼 멕로드 선수. <사진 제공=Noel Stave>



19JAN 30, 2026  /  1138호

미국의 전통적 주거 상징이었던 넓은 ‘

뒷마당(backyard)’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이는 팬데믹 시기 확보한 낮은 모

기지 금리를 유지하려는 주택 소유자들

이 이사를 대신해 증·개축을 택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로, 시애틀을 비롯한 서

북미 한인사회에도 유사한 흐름이 뚜

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주택담

보대출 금리는 2020~2021년 3% 이하까

지 내려갔지만 이후 6~7%선으로 상승

했다. 이 과정에서 초저금리에 고정된 

모기지를 보유한 집주인들이 “더 비싼 

대출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며 이사를 

미루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워싱턴포스

트가 25일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주택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하

는 니콜 굴스비 모리슨은 “고객들이 낮

은 금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집을 떠

나지 않는다”며 “결국 뒤뜰과 앞마당을 

줄여 내부 공간을 확장하는 형태가 늘

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집 뒤

쪽으로 4~15피트를 늘려 방·욕실을 추

가하는 공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홈 

서비스 플랫폼 앤지의 설립자 앤지 힉

스도 “3%대 고정 모기지가 이사 결정

을 막고 있다”며 “2025년에는 리모델링

을 진행한 주택 소유자 중 4%가 건물 

면적을 확장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버드

대 주거연구센터는 이를 ‘잠재 이사 수

요의 억눌림(pent-up demand)’으로 

진단한다. 2022년 연준 조사에서 향후 

2년 내 이사를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에서 19%로 급증했지만 실제 주택 

매매는 정체됐다. 대신 같은 기간 건축 

허가와 증축 공사는 크게 증가했다. 하

버드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인은 2025년

에 5,000억 달러 이상을 주택 개보수에 

지출했으며, 2026년에는 최소 2%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 시애틀과 벨뷰를 포함

한 서북미 지역은 이미 신축 단독주택 공

급이 제한된 시장이다. 좁은 토지 공급, 

환경 규제, 높은 개발 비용, 빅테크 고용 

증가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팬데믹 

이후 집값이 40~60% 이상 오른 지역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

인사회는 특히 ‘마당 → 실내 공간’ 전환

이 두드러진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

다. 첫째는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때문

이다. 둘째는 부모·자녀·손주가 함께 

사는 멀티세대 거주가 증가했기 때문이

다. 린우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리모

델링 업자는 “방 하나만 추가해도 부모

님이 장기 체류할 수 있고, 욕실이 늘면 

가족 갈등이 줄어든다”며 “한인 고객들

이 가장 선호하는 증축은 방·욕실·세

컨드 리빙룸 순”이라고 전했다. 과거 이

민 1세대에게 마당은 텃밭·바비큐·사

교 공간이었지만, 2~3세대로 갈수록 활

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UC버클리 터너

센터의 벤 메트카프는 “실내 중심 활동 

증가, 아동의 외부 자유 활동 감소, 디

지털 여가 확대가 마당 활용을 약화시

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공을 던졌지만 이

제는 그런 장면이 드물다”고 덧붙였다. 

한인사회에서는 증축이 단순한 편의 개

선이 아니라 자산가치 향상 전략으로 인

식되고 있다. 토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건물 면적(Gross Living Area)이 증가

하면 재평가·매각 시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가 작동한다. 또한 초저금리 모기지

를 유지한 채 주택 담보 신용대출(Home 

Equity Line of Credit)이나 부분적 주

택 에퀴티 추출을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도 확산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타운하우스를 증축한 에빈 아이잭슨 부

부는 뒷마당을 법적 최소치까지 줄이고 

침실을 확장했다. 아이잭슨은 “2.5% 모

기지 때문에 이사보다 증축이 훨씬 합

리적이었다”며 “낮은 월 납입액 덕분에 

공사 비용을 저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

다. 이 같은 흐름은 결국 미국 단독주택 

시장에서 새로운 공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사 대신 리모델링하고 마당 대신 실

내 공간을 넓히고 기존의 낮은 고정금

리 모기지가 이사를 억제하고 있다. 이

는 서북미 한인사회에서도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교민사회 부동산 

전략·가족 구조·투자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이시애틀뉴스>

미국 주택시장, 이사 대신 '리모델링 열풍'

Pro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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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덜도 말고 한걸음씩만 앞으로
교육칼럼 

우리 지역의 대부분 학교들은 1월 말이면 1학기 

기말 시험을 끝내고 곧 두 번째 학기로 접어 든

다. 그 한, 두 주 후에는 미드 윈터 브레이크가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 활동을 하느라 바

쁘고 보람찬 학기를 보낸 학생들에게는 꿀맛같

은 휴식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때쯤에는 부모

님의 상담 약속이 줄을 잇는다. 방학이 되어 여

유가 좀 생기기도 하지만, 모든 학년의 학생들

에게 곧 다음 학년 수강 신청도 있고, 3월 초부

터 각 대학들의 합격자 발표가 있으니 여러 가

지로 싱숭생숭하시기 때문이리라. 고교 시니어

들은 가슴이 점점 답답해 오고, 주니어들이나 부

모님들도 덩달아 마음이 바빠지신다. 며칠 전 한 

고교 주니어의 부모님께서 필자의 사무실을 방

문하셨다. 자녀가 하고 싶은 공부가 이미 정해

져 있고, 부모님이 함께 다닌 동부의 사립 대학

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 분

야의 과외 활동인 DECA 활동도 꾸준히 해 왔

고 학교 성적이나 시험 성적도 잘 준비가 된 학

생이다. 대화의 끝은 과연 사립 대학들의 동문 

우대 정책(Legacy)이 얼마나 입학에 도움이 되

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졌다.

대학 입학 사정에서 사용되는 레거시 제도란 지

원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또는 형제 자매가 동 

대학 출신인 경우 입학 사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사립 명문대 출신들에게 자신들의 모

교에 대한 애교심과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상당

한 금액의 후원금도 내도록 장려하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입학에서 약간(?)의 차등을 제공하

는 역사가 오랜 제도이다. 이것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급 레거시(primary legacy)는 지원

자의 부모가 동 대학의 학부를 마친 경우로 가

장 효과가 큰 것이며, 다음으로는 이차 레거시

(secondary legacy)로 조부모나 형제 자매 등

이 동 대학의 학부, 부모가 동 대학의 대학원 등

을 졸업한 경우로 이전 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여전히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

다. 이에 더해, 교직원 자녀나 많은 기부금을 낸 

후원자의 자녀들에게 입학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광범위의 레거시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레

거시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이미 경제적 사회

적으로 가진 기득권자들을 우대하고, 실제적으

로 많은 경우에 백인들을 인종적으로 우대하는 

제도이기에 2년 반 전 대법원 판결로 어퍼머티

브 액션을 위헌이라 판정한 것에 비춰, 이 제도 

역시 차별적인 제도이므로 합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연방 법원이 오랜 관행인 인종을 기반으로 한 

입학 사정의 합법성을 철회하게 된 이상,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정책 역시 그 정당성

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올 것이라고 어렵

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수가 

다수를 이루는 대법원 판사들 중 흑인인 클라런

스 토마스 판사 같은 경우도 공공연하게 인종에 

따른 고려를 지원하는 어퍼머티브 액션과 레거

시 제도를 입학 사정의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

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립 명문 대

학들의 레거시 제도는 머지않아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에 실시된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 조사는 

미 국민들 중에서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여기

는 숫자는 75퍼센트 이상이라는 결과가 있다. 이

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지난 2015년 이래로 많

은 명문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서 이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MIT, 칼

텍과 쿠퍼 유니언은 잘 알려진 예이고, 우리 한

인 동포 사회에도 잘 알려진 몇몇 대학들을 열

거하면 다음과 같다: 에머스트 대학, 존스 홉킨

스 대학, 포모나 칼리지 등의 사립 대학들과 퍼

듀 대학, 위스컨신 주립대학, 플로리다 주립 대

학 등이 있는데, 유덥을 비롯한 서부의 거의 모

든 주립 대학들은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

고 천명한 학교들은 아이비 리그 대학들을 포

함한 대부분의 사립 명문과 소수의 주립대학들

로 지면상 몇몇 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괄

호 안은 레거시 합격자 비율: 산타 클라라(26%), 

노트르담(21%), 스탠포드(16%), 유펜(16%), 

USC(15%), 코넬(15%), 하버드(14%), 프린스

턴(11%); 인디아나 블루밍턴, 미시간 아노버, 

미네소타 트윈시티.

이러한 상황에서 올 가을에 시니어가 되는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주어

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대학 입시에서 

자신이 지난 고교 3년간 쏟아 부은 열정과 결과

물들을 원서에 적어 내고, 그 과정들을 에세이

를 통해 녹여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해 나가면 좋

을까? 지난해 노벨 생리 의학상의 수상자인 일

본의 사가구치 시몬 교수의 조언이 생각난다: 

내 좌우명은 소심(素心)인데, 처음의 마음을 갖

자는 의미이다. “요즘은 자극도 많고 사회도 계

속 변하지만, 사이언스를 하려면 ‘내가 무엇에 

흥미가 있어서 연구를 시작했는가’라는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겐 ‘하나씩, 하나씩’이라고 

말한다. 스텝 바이 스텝이다. 모든 걸 한 번에 

알게 되거나, 갑자기 큰 일을 해내는 건 없다. 

하나씩만 앞으로 나가면 어느 날 꽤 높은 데까

지 올라와 있는 걸 알게 된다.”

이제 1월도 지나고 2월에 들어 간다. 우리 아이

들이 오늘부터 무엇이든, 원하는 목표를 향해 더

도 말고 덜도 말고 한걸음씩만 다가가는 한 해

가 되기를 격려하자. 연말쯤이면, ‘생각보다 꽤 

많이 왔네’하며 자신의 어깨를 토닥여 줄 수 있

을 테니(www.ewaybellev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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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팔팔하게 살려면

 이성수(수필가 ˙ 서북미문협회원) 

요즘은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9988 

1234"라는 전화번호 뒷자리 같은 숫자 배열이

지만 이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하루 이

틀 앓다가 사흘 만에 죽자(4사)라는" 뜻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시니

어들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統計)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女

性)의 평균수명(平均壽命)은 90.7세, 남성(男

性)의 평균수명은 86.3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만 10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지난해 

3천159명으로 5년 전에 비해 7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2천73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

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6.6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상

록회, 대한부인회 모임에 가도 90세가 넘은 

할머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할아버지는 

보기 힘듭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려면 다음 사항(事項)들을 

실천하십시오.

치아(齒牙)의 치실 사용을 하십시오. 이것은 

동맥(動脈)을 건강하도록 도와줍니다. 구강 

청결을 도와 박테리아가 혈관으로 스며들어 

동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동맥

의 염증은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

니다. 입안에 박테리아가 많은 사람은 동맥 안

이 걸쭉할 가능성이 높아 심장질환의 가능성

이 높으니 최소한 하루에 2번 치실 사용을 하

면 치주질환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젊음의 원천은 운동

입니다. 운동의 장점은 기분을 좋게 해 주고, 

정신적인 통찰력, 균형감, 근육과 뼈의 강화 

등입니다. 하루에 30분씩 동네를 한 바퀴 돌

거나, 쇼핑몰이라도 가서 도는 것을 권합니

다. 요가도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젊음을 

유지하는 샘(泉)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하

십시오. 섬유질이 많은 아침 식사는 당뇨병

과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통밀(whole grain)

로 만든 시리얼을 아침에 먹으면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적정한 혈당을 유지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합니다. 수면은 

우리의 몸이 정상화되고 세포를 치유하는 중

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이

상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100세까지 사는 지

름길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은 오히

려 몸에 해가 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통곡류 음식으로 영양

분(營養分)을 섭취하십시오. 설탕이나 백색 

밀가루 음식보다는 색색의 과일과 야채, 현

미밥, 통밀빵 등에는 갖가지 영양분이 함유되

어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부족한 흰

빵, 흰쌀밥, 흰설탕 등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健康檢診)을 받고 만성

질환(慢性疾患)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인지(認知)기능을 

떨어뜨리고 기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여기

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리 스몰 박사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수명을 늘

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長壽)하는 사람들은 근심

(根尋)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즉 무수

옹(無愁翁)이 되어야 합니다. 수(愁)는 근심 

걱정이고, 무(無)는 없다는 뜻이며 옹(翁)은 

노인입니다. 무수옹은 장수합니다. 우디 알

렌처럼 걱정이 있을 때는 유머로 풀어 버리

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이로제는 건강

의 적이니 만큼 요가 운동이나 심호흡 등으

로 풀어 보십시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생

활을 합니다. 평생을 유지하는 식습관과 같은 

종류의 행동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장수의 지름길

입니다. 과음하고 잠자리에 늦게 들거나 하면 

나이든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이를 회복

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

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혼자 사는 노인들

을 일찍 사망하게 하는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노인정이나 노인(老人)들의 모임에 자주 나

가 사람들과 어울려야 장수합니다. 텔레비

전을 보면서 과자를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

은 금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골육(骨肉)친척, 친구들과의 

규칙적 교제는 우울증과 조기 사망을 예방

합니다. 충분한 야채, 과일 섭취, 금주, 금연

을 함으로써 심장마비의 위험을 약 50% 줄

일 수 있으며 식습관, 행동 습관, 스트레스 해

소 등이 노화의 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외로 쉬운 습관들이 장수(長壽)

의 비결이 됩니다.

눈 건강을 위한 시력 운동을 하여야 합니

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업무나 재

미 등으로 디지털 화면을 응시하는 일이 잦

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눈에 무리를 주고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에 영국 국립

시각장애인협회(RNIB)는 시력을 보호하고 

눈에 필요한 휴식을 주기 위해 20/20/20 규칙

을 지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20분마다 20

초씩 눈에 휴식을 취하고, 20피트(약 6.1m) 

떨어진 물체를 보는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

다. 6.1m 떨어진 곳의 물체를 보는 것만으로

도 눈을 좋게 합니다.

고령일수록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신앙을 가

지고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 생활은 단순히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믿음을 삶

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입니

다. 믿음은 신(神), 초월적인 존재, 또는 종교

적 교리에 대한 확신을 포함합니다. 이는 기

도, 봉사, 예배, 전도, 헌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삶의 의미

를 찾고, 도덕적인 성장을 이루며, 궁극적으

로는 신앙생활이 공동체에 기여하며 장수할 

수 있습니다.

99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앞서 말한 것들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것

은 평상시에 행하는 습관의 연속일 뿐입니다.

2026년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 시작되

면서, 유료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지 않고도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

는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25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IRS

의 무료 세금신고 파일럿 프로그램인 ‘

디렉 파일(Direct File)’을 종료했지만, 

납세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는 선택지는 여전히 존재한

다고 전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가장 큰 혜택 대상은 연 소득 8만9,000달

러 이하 납세자다. 이들은 국세청(IRS)

이 인정하는 봉사 기반 프로그램이나 민

간 소프트웨어의 무료 버전을 활용해 세

금보고를 준비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

그램인 VITA(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는 연 소득 6만7,000달러 이

하 가구를 대상으로 IRS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가 세금보고를 무료 지원하

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주로 공공 도서

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제공되며,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지

원도 마련되어 있어 이민자층에서도 꾸

준한 수요가 있다.

또 다른 무료 서비스인 겟유어린펀드

(GetYourRefund.org)는 소득 6만9,000

달러 이하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본인 정

보를 제출하면 인증된 VITA 봉사자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이다. 

DIY 방식 신고도 가능해 소득이 최대 

8만9,000달러인 가구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IRS가 민간 세무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제휴해 운영하는 무료 파일 

프로그램도 있다.  이 서비스는 연 소

득 8만9,000달러 이하 납세자에게 제공

되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다. 일부 소프

트웨어는 사용 과정에서 유료 업그레

이드를 유도하거나 주정부 세금보고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 시 주

의가 필요하다.

고령층과 군복무자에게는 별도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AARP 택스-에이드는 

만 50세 이상 또는 중·저소득 납세자

를 중점 대상으로 전국 수백 곳에서 무

료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군 복

무자들은 밀택스(MilTax)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문가 

상담 옵션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모바일 송금 앱인 캐시 앱은 

자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전통적인 방

식도 여전히 가능하다. IRS 웹사이트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사이트(Free File Fillable 

Forms)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방식은 터보택스

(TurboTax) 같은 소프트웨어처럼 단계

적 안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1040 

양식을 스스로 확인하며 진행해야 한다.

세금보고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도 대

부분 수정할 수 있다.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 신고

서’를 제출하면 되며, IRS가 오류를 인

지한 경우 별도 조치를 안내하기도 한

다. 단순 실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

소 납부된 세금이 있을 경우 차액과 이

자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2014년 미국

국회감사국(GAO)이 19명의 유료 세무 

대리인을 상대로 진행한 시험 결과 단 2

명만이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한 사례도 

있어, 유료 서비스 역시 오류에서 자유

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IRS는 예산 삭감과 인력 감소로 올해 

고객 서비스가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축

소 속에 지난 1년 동안 직원 4분의 1 이

상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에 따라 전화 문의 응답 속도나 상담 접

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 납

세자들은 VITA, AARP 프로그램 또

는 지역 비영리 단체의 세금 클리닉 등

을 통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이시애틀뉴스>

연소득 8만9,000달러 이하 무료 세금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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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등록 라이프스킬 코

치로 또한 맨탈헬스 카운슬러로 일을 하는데 가끔

씩 시애틀시티에서 연락이 오고는 했다.

특별히 이 분야에서 일하며 한국말과 영어가 가능

한 일에 내가 필요하다고..

시애틀 시와 시애틀에 있는 여자축구팀 “레인팀”

에서 한국말과 영어를 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 코

치가 필요하다고…

요즈음 몇 년 전부터 아픈 무릎 통증 때문에 병가

를 내고 치료를 다니느라 캘리포니아로 시애틀로 

자주 오가는 중이어서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쓸 만

한 여유가 없었는데 시애틀시의 두 번째의 연락을 

받고서는 일단은 한번 시애틀여자축구팀의 “레인

팀”의 디렉터를 만나 보기로 했다.

시애틀 레인팀의 구장은 터킬라에 본사와 구장이 

있는데 시애틀 축구팀 “사운더스팀”과 같은 훈련장

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레인팀의 디렉터를 만나 보니 이 팀

이 얼마 후에(아직 뉴스가 나오기 전) 한국의 여자

축구선수이며 영국의 첼시팀에서 다년간 선수 생

활을 한 축구의 황제 “메시”처럼 여자 메시로 불리

우는 ‘지소연’ 선수를 자기네 팀으로 입단시키려고 

지소연 선수의 미국 생활에 필요한 라이프스킬 코

치를 다방면으로 찾고 있는 중인데 이미 몇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너하고의 인터뷰가 마지막으로 결

정을 해야 하는데 어찌 생각하느냐고?

나는 이미 내 사무실에 병가를 내고 3개월간 무릎 

치료를 하느라 캘리포니아를 오가는 중이라 구단 

측에 내 입장을 말하니 구단 측은 자기들이 결정

을 하기 전 일단 인터뷰를 해 보자고 해서 구단 측

이 원하는 사무실로 찾아갔었다.

인터뷰 내내 물어보는 질문은 내가 얼마나 축구

를 아는가?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 외에 살아가

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 그리고 나의 사

회에서 일한 경험들 등이었다.

구단 측과 인터뷰를 위해 미리 축구에 대한 정

보도 알아 두고 또한 지소연 선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면으로 공부를 한 후 인터뷰를 마쳤다.

내 몸이 성치 않으니 일단은 인터뷰에 정성껏 응

하기는 했으나 그리 큰 기대를 안 하고 무릎이 아

파서 캘리포니아에 무릎에 줄기세포 치료하러 와

서 기다리는 중 연락이 왔다.

왜 캘리포니아인가?

캘리포니아 내가 머무르는 지역에서 20분 거리에 

미국에서 최초로 줄기세포를 시작한 의사가 세운 

크리닉이 있었다.

1986년도에 세운 줄기세포 크리닉이었다.

며칠 후 구단 측에서 몇 사람을 인터뷰했었는데 시

애틀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레지나 채를 추천을 해

서 레지나가 지소연 선수의 라이프스킬 코치로 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아직 내가 지속적으로 무릎 치료를 위해 치

료 중이라 시간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답을 

하니 시애틀시에서 적극적으로 레지나하고 일하기

를 원하니 나의 스케줄을 감안해서 스케줄을 짜겠

노라며 알려 왔다.

그로부터 한 달에 3번 90분간 온라인 교육을 3달

간 받으면서 지소연 선수가 이곳 시애틀로 오는 

날부터 지소연 선수의 라이프스킬 코치로 함께 동

행을 하게 되었다.

물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사무실에 이 소식을 

일단 알리니 사무실에서는 근무 시간 외에 일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리고 근무 시간 중이

라도 너의 PTO(모아 놓은 휴가 시간을 잘 사용해

서 일하면 얼마든지 좋다고, 그리고 그런 좋은 일

에는 회사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고) 우리 사무실

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지소연 선수의 라이프스킬 

코치가 되어 우선 이곳 오게 된 지 선수의 생활에 

필요한 필요한 일들을 위한 지침을 알려 주고 한 

주에 한 번씩은 지 선수가 게임 연습할 때에 따라

가서(주로 저녁에) 지 선수가 불편한 게 없는지 살

펴보고 지 선수가 게임 연습 중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구단 측에 알려 주고(이때 알

게 된 사실은 구단 측에는 영양사가 있는데 매일 

점심을 구단 측 영양사의 지시 아래 유능한 셰프

가 음식을 만들어 내는데 선수들에게 맛있게 식사

를 준비해 준 후 세 달에 한 번씩마다 선수들 피검

사를 해서 선수들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참고로 하고 음식에 영양을 보충하여 요리를 한다

는 내용이었다.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영양 있는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

나도 구단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는 했는데 구

단의 식사는 참으로 훌륭했다.

신선한 샐러드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들

로 준비한 식탁이었다.

특별히 지소연 선수가 한국 선수라 지 선수를 위

한 특별식도 나왔는데 한국식으로 양념한 고기나 

찜 종류 등이었다.

구단의 음식은 아주 훌륭해서 나 역시도 구단 음식

이 아주 좋았지만 역시 지 선수가 한국 사람인지라 

고향맛을 내는 한국 음식 잘하는 곳 몇 군데를 알려 

주고 쉬는 날에는 갈 만한 지역들을 함께 가기도 하

고 지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경기하러 갈 때면 지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미리 알려 주고 가능하

면 무료 입장권 티켓도 구해서 전해 주고는 하였다.

우선 시애틀이 처음인 지 선수를 시애틀 축구협회에 

소개를 하고 전에부터 알고 있는 전 축구협회 회장

이었던 유호승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분에게 지 선

수의 상황을 설명해 주며 도움을 청하고 혹시나 지 

선수와 연결되어 할 일이 있으면 행사 일정 조율해 

보고 함께 봉사하자고 약속을 듣고 시애틀에 축구 

구장이 있는 만큼 시애틀한인회 김원준 회장님하

고 연락을 해서 시애틀한인회에의 적극적인 도움

을 요청하고 마침 부회장이신 ‘우원보’님과 ‘샘 김’

님이 출타 중인 한인회 회장을 대신하여 지 선수의 

총영사관 방문에 함께 동행해 주며 앞으로 지 선수

가 이곳 시애틀에서 활동하는 2년간에 적극적인 서

포트 그룹이 될 것을 약속해 주었었다.

영사관에서 지소연 선수를 환영하는 모임이 있어서 

영사관에 지 선수와 함께 도착하니 시애틀한인회 

우원보 회장님 내외분이 먼저 와 주셔서 반갑게 인

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신문에 연재

하고 있는 글들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 팬이라

고 말해 주시며 왕팬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사진 촬

영을 하자고 해서 이 또한 반갑고 감사한 일이었다.

나는 글 쓰는 일과는 무관한 문과 출신도 아닌데 그

리고 전문적인 글 쓰는 교육을 받아 본 사람도 아닌

데 내가 일하고 있는 중독자와 홈리스 이야기들을 

어느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다가 만난 한

국 학생의 권유로 레지나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글

을 쓰게 된 것이 2012년도였는데 지금까지 14년간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글을 써 온다는 사실에 나 

스스로도 참으로 대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또한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애틀의 

미디어한국과 조이시애틀 온라인 신문, 캐나다 밴

쿠버, 콜로라도 교포신문에 연재되는 나의 글을 읽

으면서 독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

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지친 삶에 주저앉아 

버리고만 싶던 사람들이 내 글을 읽으면서 나보다 

더 힘든 이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자기들의 삶

에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었다며 격려의 글을, 감사

의 글을 보내 주고는 했는데 내 글은 글을 쓰는 전

문가처럼 매끄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지만 나 또한 

살아오면서 나만의 삶이 아닌 남들의 삶에 내 글

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있는 있다는 기회가 주는 

감사함에 지금까지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지나 채
킹카운티 멘탈 헬스 카운슬러

라이프스킬 코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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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칼로스사역자 유학생 목사님 딸

종교칼럼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켄터키에서 

7살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를 졸업했습니다. 목사이신 아버지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성인이 될 때까지 믿

음에 대해 많은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중

학교 시절까지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

니며, 교인분들 앞에서는 항상 웃는 모습으

로 “목사님의 딸”이라는 역할을 성실히 감

당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특목고를 다니며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

다. 당시 주변의 유학 준비생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었

고, 유학 컨설팅이나 과외 등을 통해 입시

를 준비했습니다.

반면 저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SAT와 AP, 

대외활동까지 혼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입시를 치르는 동안에도 미국 대학을 다니면 

감당해야 할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뒤에는 

미국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구

하지 못하던 시기에, 저는 비교적 빠르게 9

시부터 5시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었습

니다. 그곳에서 꾸준히 일하며 생활비를 모

을 수 있었고, 동시에 제가 합격한 대학에서 

전액에 가까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걱정하던 ‘돈’과 ‘여건’의 문제

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 언

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혼자

서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유학 과정도, 결국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혼

자 쌓은 경험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발판

이 되었고, 열심히 준비한 입시 결과가 장학

금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불평

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때 “목사님 딸”이라는 위치가 저를 

묶는 굴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배경

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아직 제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

지만,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며 하나

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제 삶

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길 소망

합니다. 지금까지 제 학업과 삶의 길을 인도

해 오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은 이번에 새로 우리 칼로스 사역자 

방에 등록한 19세 유학생의 간증으로 한국 

교회의 목사님의 딸이다. 이 교회는 방 3칸

에 화장실도 두 개인 전 담임목사님의 사택

이었던 집을 선교사님들에게 전기세와 물

세까지 완전 무료 선교관으로 제공하면서 

세계 선교를 돕는 너무 은혜로운 교회로 우

리는 러시아 선교사님의 소개로 세 번이나 

그 집을 사용했고 이번(2025년)에는 “칼로

스 제10회 세미나”도 했다.

우리가 미국에 돌아올 때에 보스턴 지역 학

교에 자기 딸이 아무 가족도 없는 곳에 혼자 

유학을 갔다고 돌보아 달라고 하셨다. 이곳

은 서부 지역이고 보스턴은 동부로 시간도 

3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 찾아가서 볼 수

도 없고 어린 여학생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생각하고 전화를 하고 우선 500불을 보내고 

앞으로 우리 칼로스 사역자가 되어 과제를 

하면 후원을 하겠다고 하니 재빨리 응답하

고 등록을 하고 사진과 간증을 보내왔다.

명랑하게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

러웠고 이 간증을 통해 목사의 자녀인 내 

두 딸과 아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 자녀들은 교회에서 교육비를 받지 않았

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도 타고 론을 

받아서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저들이 다 공

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서 부

모에게 자동차도 사 드리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해마다 세계 여행도 시켜 주면

서 기쁘게 해 주었다.

“목사 딸인 너도 주님으로부터 솔로몬의 지

혜를 받아 공부도 더 잘하고 말씀을 통하

여 믿음도 더 커지고 훌륭한 딸이 되어 고

생하시는 네 부모님의 큰 자랑이 되고 기

쁨이 되거라.”라고 기도해 준다.

한국 선교관에서 걸어서 새벽기도회에 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많이 나오

시고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 세계 선교

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어디에 묵을까 갈 

곳을 찾는데 이 교회처럼 좋은 집을 완전히 

무료로 내주는 곳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지만 선교

사님들이야 형편상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린 학생이 지혜롭게 부모님 성함과 교회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간증을 잘 써서 내 

카페에 올렸다.

부잣집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사고를 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아이는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도 타고 일하면서 돈도 벌고 있

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또 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과제를 하고 후원금과 기도를 

받으면 너무 좋을 것이다.

주님이시여! 이 아이 장래에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너는 가명(카페에 

과제를 올리는 이름)을 소망이라고 해라.” 

하니 “네” 한다.

저자 나은혜

범죄예방을 위해 레이븐경비회사로 연락주세요.

Tel: 253.353.3663  /  Web : WFPDICI.com

현재 호텔/모텔/상가/건물/빌딩 관리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사·형사소송 사건증거수집업무 배우자 종업원

개인 신원조회업무 학력 범죄

레이븐 공인탐정사에서는 24시간안에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못 찾을 시 의뢰비를 받지 않습니다.

RAVEN LEGAL TASK FORCE
RAVEN SECURITY ENFORCEMENT AGENCY #858
ARMED SECURITY PRINCIPAL #79760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2037
RAVEN ARMED PRIVATE INVESTIGATOR PRINCIPAL #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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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Bruce Yongsuk Kim)

The o�ering documents (policies, contracts, etc.) for all New York Life and its subsidiaries products are available 
only in English. In the event of a dispute,the provisions in the policies and contracts will prevail. 
뉴욕라이프 및 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증서 계약서는 영문약관으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는 증권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우선합니다. 
SMRU1877550

Cell. (206) 371-4620
Email. ykim13@ft.newyorklife.com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평생연금* 은퇴계획 상속계획

생명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or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가장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겨울철 독감 유행-영유아·학령기 아동 '멀티데믹' 주의보

휴람칼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소아 청소년들에게 늘어나고 있

는 겨울철 독감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무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실내 활동 시간이 

길어지는 겨울철이면 독감(인플루엔자) 확

진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특히 학교와 

학원 등 단체 생활이 잦은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추

세다. 소아·청소년층은 성인에 비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관찰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겨울철 독감 유행은 통상적으로 7~12세와 1~6

세 사이의 소아 계층에서 가장 높은 환자 비

율을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독감뿐만 

아니라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다

른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이른바 ‘바이러스 2~3

중 위협(멀티데믹)’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A·B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38~40℃에 달하는 갑작스러운 고

열과 오한, 근육통, 두통 등 전신 증상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영유아는 

탈수, 구토, 식욕 저하와 함께 심하게 보채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고열이 3일 이

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청색증,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는 중증으로 진행되는 신

호이므로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소아는 성인보다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고열로 인한 탈수는 물론 폐렴, 중이염 등 합

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체 생활

을 통해 전염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증상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독감 치료의 핵심은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이 '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을 앞당

기고 합병증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다. 항바

이러스제 투여와 함께 해열제, 진통제 등의 

대증 치료를 시행하며, 고열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야 

한다. 완치와 2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충

분한 휴식은 필수이며, 열이 내린 후에도 최

소 하루 정도는 등교나 등원을 삼가고 경과

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감은 예방접종과 기본적인 위생 수칙 실천

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소아

는 인플루엔자 합병증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매년 독감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접종 후 실

질적인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본격적인 유행이 지속되

는 시기에는 미리 접종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일상에서의 예방 노력도 중요하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는 기본이며, 바이러스가 확산

하기 좋은 건조한 실내 환경을 개선해야 한

다. 실내 습도는 40~60%로 유지하고 주기적

인 환기를 통해 공기 질을 관리해야 한다. 단

체 생활 시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기초 면역력을 

높여 주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도움말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

소년과 양무열 전문의

“겨울철 독감 유행, 영유아·학령기 아동 ‘멀

티데믹’ 주의보”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

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에스더 나 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 선정 - 진료 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

릴 것입니다.

▲문의: 206-779-5382(에스더 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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